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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공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A소재 중․고등학생 43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자아존중감척도, 우울척도 및 부모공감척도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간의 관계는 부모공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공감의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의 관계에서 
정서지각,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공감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것이다. 
주제어 : 부모 공감, 정서지각,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A sample of 437 adolesce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parental empath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parental empathy moderated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awareness of emotion, empathic emotional reaction, and cold emotional reaction of father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case of mother’s empathy, cold 
emotional reaction and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ortant of parental empathy for 
depressive adolescents who are experiencing self-esteem of low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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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가기싫어요’, ‘머리가아파요’, ‘재미있는것이없

어요’, ‘짜증이 많이 나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

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답답한 마음에

강하게 혼내고 가르치려고 할 수 있다. 상기 호소내용은

우울한 아이들이경험할수있는증상들이고, 청소년우

울은성인우울과는달리우울감을직접적으로표현하는

경우보다피로, 짜증, 신체증상, 반항행동등을통해간접

적으로 표현하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의 형

태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1]. 또한, 청소년우울은가정

생활과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자살, 성인기의 우울로의

전환이 높으며, 청소년 발달과업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

니라또래관계, 약물남용, 비행, 품행장애등다양하고심

각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다[2].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

적 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관심과 원인,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우울과 관련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등이

있는데[3, 4, 5, 6], 윤영준[7]은 학업스트레스와우울은정

적상관관계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

아진다고하였고, 양유진[8]은 부모의부정적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

울러정은과정미라[9]의 연구에서는청소년의긍정심리

자본,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가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aslow[10]는 개인의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 자아존

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욕구위계이론에서는 타인

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성공과 같은 외적 자아존중감

과 자기애, 자신감 등의 내적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요소

로 포함하면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

나약함,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

고 하였다. 아울러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면 정서변화에 영향을 주고, 특히 우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11].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원인요인이라는 취약성

모델(vulnerability model)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결과라는상처모델(scar model)의두가지모델중취약

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12,

13, 14].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나이가 들면서 그 수준과 성격

이달라지는데, 청소년기가되면전반적으로자아존중감

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15] 자아존중감이 청소

년우울의원인요인이라는모델에입각하여우울의예방

과 치료적 개입으로 보호요인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기에는부모와의애착이또래관계로전환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부모-자

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시기에 경험되는 정서문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국내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과 관련하여 지금

까지 많이 연구된 부모요인으로는 주로 부모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이었지만[16, 17, 18], 최근에는부모공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Kohut[19]은 자기심리학에서 부모의 적절한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아동의 자아발달 과정에

서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으면 응집력 있는 자아를 유지

할수있지만공감을받지못하면자아의결함을가져올

수있다고하였다. Rogers[20]는 인간중심치료에서일치,

무조건적긍정적존중과함께공감을기본개념으로강조

하였고, 치료에서 공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

였다. 치료과정 중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공감을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은

청소년이경험하는다양한어려움에대한중요한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부모공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공감은 청소년

의 자기수용과 행복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21],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완충역할을하였다[22]. 또한, 부모공감은청소

년의부적응적사고와우울의관계에서조절효과가있다

는연구결과가있다[23]. 이러한선행연구들을토대로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감이우울을낮춰주는조절작용을할것이라고가설을

세우고,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공감의 하위

요인들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부모공감의

영향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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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A소재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500

명을 대상으로진행되었다. 이후 회수된 498부의설문지

중에서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 부와 모

의공감정도를모두응답하지않은 61부를 제외하고총

43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우울
청소년기의우울성향을측정하기위해 Radloff[24]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5]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D-D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4점 Likert식척도로써긍정적인문항은역채

점처리하였다. 본연구에서통합적한국판 CES-D척도

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93였다.

2.2.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6]가 개발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를 전병재(197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4점 Likert식 척도로써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9였다.

2.2.3 부모 공감
부모공감척도는조용주[27]가 개발한것을사용하였

다. 이척도는 5개의하위요인-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

적정서반응, 냉담한정서반응, 과민한정서반응-으로구

성되어있고, 4점 Likert식척도이다. 본연구에서는부모

공감을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비공감적 요인인 냉담한, 과민한 정서반응을 역채점 처

리하였다. 본연구에서아버지공감의 Cronbach' α는 .88,

어머니 공감의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연구 변인들(자아존중감, 우울, 부모공감)의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부모공감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요인(VIF) 계수를 확인한 결

과, 모든모형의변수에서 VIF가 10을넘지않아다중공

선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3. 결과
3.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 부모공감에 대한

평균과표준편차를기술통계로분석하였고, 그결과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Man
(n=258)

Woman
(n=179)

Total
(N=437)

M
(SD)

M
(SD)

M
(SD)

Self-Esteem
30.97
(5.51)

29.79
(6.24)

30.49
(5.84)

Depression
13.58
(10.54)

14.24
(12.37)

13.85
(11.31)

father’
empathy

awareness
of emotion

13.96
(2.79)

13.93
(2.74)

13.95
(2.77)

perspective
taking

12.96
(1.57)

12.58
(1.48)

12.80
(1.54)

empathic
emotional
reaction

15.58
(2.62)

15.91
(2.78)

15.72
(2.69)

cold emotional
reaction

14.49
(2.73)

14.63
(3.10)

14.55
(2.88)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13.36
(2.45)

13.89
(2.54)

13.58
(2.50)

Total
70.33
(8.22)

71.05
(9.17)

70.63
(8.62)

mother’
empathy

awareness
of emotion

14.91
(2.52)

14.99
(2.66)

14.94
(2.58)

perspective
taking

13.29
(1.51)

13.02
(1.43)

13.18
(1.48)

empathic
emotional
reaction

16.18
(2.28)

16.47
(2.66)

16.30
(2.44)

cold
emotional
reaction

14.98
(2.55)

14.82
(3.18)

14.91
(2.82)

excessive
emotional
reaction

12.78
(2.48)

13.42
(2.81)

13.04
(2.64)

Total
72.05
(7.20)

72.70
(9.37)

72.32
(8.15)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parental 
empathy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우울성향의 관계에서 부모공감의 조절효과

65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Dec; 15(12): 647-653

3.2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 부모공감의 상관
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우울 성향(r=-.58,

p<.01) 과 유의한부적상관을나타냈다. 그리고자아존중

감과 아버지, 어머니 공감의 5개 하위 요인들(r=.15~.48,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우울과 아버지,

어머니 공감의 하위 요인들(r=-.27~-.43, p<.01)은 유의

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3.3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공감의 
조절효과

부모공감과부모공감하위요인의조절효과를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우울성향에미치는영향에서부모공감이조절변

인임을 확인하였다<Table 2, 3>. 그리고 하위요인에 대

한조절효과를분석한결과, 아버지의경우정서지각, 공

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이 조

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아버지 공감 중 관점수용, 과민한 정서반응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 공감

중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상호작용 효

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step IV
depression

β R2 △R2 F
1 A -.57＊＊＊ .33 .33 197.02＊＊＊

2
A -.47＊＊＊

.36 .03 112.24＊＊＊
B -.20＊＊＊

3
A -1.37＊＊＊

.38 .02 81.43＊＊＊B -.88＊＊＊

A＊B 1.38＊＊＊

IV: independent variable, A: self-esteem
B: father's empathy, A＊B: interaction
＊ p<.05, ＊＊p<.01, ＊＊＊p<.001

<Table 2>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자아존중감과청소년우울성향과의관계에서아버지

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우울 성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β=-.57, p<.001), 아버지

공감의주효과도유의하였다(β=-.20, p<.001). 그리고모

형 3단계에서 투입한 자아존중감과 아버지 공감의 상호

작용효과도유의하였으며(β=1.38, p<.001), R2의변화량

이 2%로 우울 성향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F=81.43, p<.001).

step IV
depression

β R2 △R2 F
1 A -.57＊＊＊ .32 .32 192.87＊＊＊

2
A -.46＊＊＊

.36 .03 112.15＊＊＊
B -.22＊＊＊

3
A -1.02＊＊＊

.36 .01 76.87＊B -.61＊＊

A＊B .83＊

IV: independent variable, A: self-esteem
B: mother's empathy, A＊B: interaction
＊ p<.05, ＊＊p<.01, ＊＊＊p<.001

<Table 3> Moderation effect of  mother's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자아존중감과청소년우울성향과의관계에서어머니

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우울 성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β=-.57, p<.001), 어머니

공감의주효과도유의하였다(β=-.22, p<.001). 그리고모

형 3단계에서 투입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공감의 상호

작용 효과도 유의하였고(β=.83, p<.05), R2의 변화량이

1%로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F=76.87,

p<.05).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우울 성

향에미치는 영향에서부모공감의 조절효과를알아보고,

청소년의우울성향을완화시키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

였으며그주요결과와이를토대로한논의는다음과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 부모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우울 성향과 유의한 부

적상관을 보였고, 이는 자아존중감이 우울 성향에 미치

는영향을밝혀온선행연구들과일관된결과이다[28, 29].

그리고자아존중감과아버지, 어머니공감의 5개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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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우울 성향과 아버

지, 어머니 공감의 하위 요인들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

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를 많이 공감해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높아질수있고, 우울수준은낮아질수있

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러한결과는김희성[30], 김정미

[22]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다음으로청소년의자아존중감과우울성향의관계에

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이 조절효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청소년우울성향에미치는영향에서부모

공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을 부

모공감이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다[23].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공

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공

감의 하위요인 중 비공감적 요인인 냉담한 정서반응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조절효과를 보여 우울 성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부

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염려를 하는 등의 공감적 정서반

응보다부모가자신을비난하거나기분을무시하지않는

다는경험을하는것이우울수준을낮출수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관점수용은아버지와어머니모두조절효과를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관점수용이 자녀의 입장을 수용하는 인

지적 요인으로 ‘내 취미생활을 이해해 주신다’, ‘내가 시

험이끝난다음친구들과노는것을이해해주신다’와같

은 내용이 문항을 구성하고 있어 정서적인 공감 요소가

덜 내포되어 있고,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

서반드시공감반응을경험하게하는것이아닐수있다

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어머니와달리아버지정서지각과공감적정서반응이

조절효과를나타냈었는데, 이는이전보다아버지가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이 많아졌지만 자녀의 감정, 스트레스를 살피고 다루는

역할과 같이 자녀에 대한 세세한 돌봄은 여전히 어머니

의몫으로아버지에대한공감적기대는크지않다는현

실에따른결과로해석된다. 따라서, 아버지가자신의상

태를 알아차려 주는 정도,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공감

적 반응을 해준다면 어머니의 공감에 비해 우울을 낮추

는 보호요인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아버지, 어머니과민한정서반응중어머니과민

한정서반응만조절효과가나타났는데, 우리나라를보면,

아버지는자녀의상태에대해걱정하고이해하더라도어

머니보다 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어머니는 자

녀의정서상태에대해지나치게불안해하거나걱정된표

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해석된다. 과민한정서반응은청소년들이부모의

반응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다르게 비춰질 수 있기에[27]

과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민한 정서반응을 줄인다

면,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본연구의의의는청소년의우울성향을줄일수있는

부모공감의조절효과를검증하였다는것이고, 나아가부

모공감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우울

을 치료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개입을 생각해볼 수 있도

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 우울에 대한 치료적

접근(상담)은 평균 주 1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

지않는날에는부모공감을활용하여우울에대한치료

의빠른효과성과지속성을유지시킬수있을것으로본

다. 또한, 우울로 파생되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살, 비

행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할수있는역할및자녀에대한태도를알려주는

지침이될수있다. 아울러자녀양육태도에대한교육을

포함한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 시 부모공감이 중요한 치

료적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청소년 우울 과 같

은 병리적 문제에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점은 연구 결과

의 일반화 증진을 위해 연구대상 표집의 범위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자(청소년)의 성

별을구분하여성별에따라부모공감의조절효과에대한

차이를살펴본다면, 부모의자녀에대한이해를좀더확

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

을 때 설명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이

1-2%로너무낮기때문에실용적인유의성이미비할것

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관관계

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변수를찾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다중공선성

을 최대한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연구방법에 있어서 자기보고에만 의존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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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이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REFERENCES
[1] K, Glaser,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 21, No. 3, pp. 565-574, 1967.

[2] hyun-jung Kim, “A Study for Influential factors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4.

[3] Yu-Na Jeong, “The Effects of Paternal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4.

[4] M. R. Beam, V. Gil-Rivas, E. Greenberger & C.

Che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No. 5, pp. 343-357, 2002.
[5] Yun-Hee Kim, Seok-Man Kwon & Su-Gyun Seo,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Depression/Anxiet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4, pp. 57-79, 2008.

[6] Chang Seek Lee & Ha Young Jang, “A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Gender Comparis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47-54, 2017.

[7] Young Jun Yoon,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Clarity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caused by Academic Stres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3.

[8] You Jin Yang & Kyong Mee Chung,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Clar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3, pp.

669-688, 2008.

[9] Eun Jeong & Mi-Ra Jung, “Convergenc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365-373, 2017.

[10] A.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Low, 1954.

[11] Youngsoon Cho, Moonhee Gang & Kyongok Oh,

“ADHD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 657-663, 2013.

[12] U. Orth & R. W. Robins,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2, No. 6,

pp. 455-460, 2013.

[13] Hyun Soon Kim,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to Adolescent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3, pp.

409-437, 2014.

[14] Seon Young Han,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tress of the Youth on Depressio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1.

[15] R. W. Robins, K. H. Trzesniewski, J. L. Tracy, S.

D. Gosling & J. Potter,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Vol. 17, No.

3, pp. 423-434, 2002.

[16] Su Young Koh,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3.

[17] Shin Ae Woo, “Effects of Interactive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Youth on the Peer

Conflict,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 of

Youth”. Master’s thesis, Myong Ji University, 2008.

[18] Tae-San Choi & Ja-Kyoung Kim,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the Depression of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12, pp. 595-617, 2015.

[19]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53

[20]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21] Bok In Kim & In S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6, pp. 195-218, 2013.

[22] Jung Mi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rceived Parental Empathy in the

Relation between School-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4, pp. 203-225, 2014.

[23] Seung Bin Park, “The Influence of Maladaptive

Thought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Empath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5.

[24]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igical Measurement,

Vol. 1, No. 3, pp. 385-401, 1977.

[25] Kyum Koo Chon, Sang-Chin Choi & Beyong-

Chang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6, No. 1, pp. 59-76, 2001.

[2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7] Yong-Joo J,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Validation of Parental Empathy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2010.

[28] S. Assari,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Is Stronger Among Black

than White Older Adults”, Journal of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Vol. 4, No. 4, pp. 687-695,

2016.

[29] So Yeon Kim, “The realation of Parental Empathy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and

Attitudes of Respect for Others; Self-Esteem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2016.

[30] Hee Sung Kim, “The effects of parental empathy

on the adolescent's empathy,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서 순 아(Seo, Soon A)  
․2007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2013년 1월 ∼ 현재 : 김제교육지원
청 Wee센터 임상심리사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청소년우울,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E-Mail : unniy@naver.com

강 상 현(Kang, Sang Hyun)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수료)
․2012년 10월∼현재 : 마더심리학습
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 심리상담, 심리전기
․E-Mail :malgnnaldo@naver.com

손 정 락(Son, ChongNak)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2016년 3월∼현재 : 전북대학교심
리학과 명예교수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E-Mail : jrson@jbnu.ac.kr


